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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2,497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t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조손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
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가 되었다. 셋째,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교육 참여가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로 모두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초등학생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중/고등학생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 및 자녀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arental efficacy on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depending on family type and school level. Using data from
2,497 families that participated in the 2018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t-tes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wo-parent families 
reported higher levels of educational involvement than single-parent families and custodial grandparent 
families. Also, two-parent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showed higher educational 
involvement than two-parent families raising children attending middle schools. Second,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on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ird,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family type, with two-parent families having greater involvement than 
single-parent families and custodial grandparent families. Fourth, multiple group analysis repo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school achievement as well as parental efficacy and school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school level. 

Keywords :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Parental Efficacy, School Life Satisfaction, School 
Achievement, Family Type,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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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는 자녀 교육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

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행동 적응[1], 자기주도적 학습[2], 학업성
취[3]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그동안 부
모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주로 양부모 가
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부모/조손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보다 더 큰 양육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4, 5], 한부모/조손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간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주 양육자 및 자녀의 특성에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부모 특성, 자
녀의 발달 및 적응 과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셋째, 부모의 교육 참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
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유형,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
여,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 간
의 구조적 영향 관계에서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부모 참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다차원적 구조
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ill과 동료들
(2004)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
업 및 미래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및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6]. Hill과 Tyson(2009)에 따르
면 부모 참여는 학교 참여, 가정 참여, 학업적 사회화로 
구분될 수 있다[7]. 

부모 참여 정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가
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경
제적 지위(SES)가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더 많은 부
모 참여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8]. 양부모 가정보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이 더 낮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9]. 학부모 학교 참여는 특히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은 가정 및 저성취 자녀에게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가족 유형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
하는 중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학교급에 따

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및 학교 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 관여 수준 및 학교 참여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12]. 

부모 참여는 정서적, 행동적 학업참여를 매개로 고등
학생의 학업성취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8]. 그리고 부
모 학교 참여는 학교 소속감을 매개로 학업적 유능감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특
히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 참여가 자녀의 자율적 동
기를 지지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함으로써 학업성
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부모 참여는 자녀의 학업적, 내재적 가치를 매개로 학업
적 흥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 참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적 흥미에 영향을 미친
다[15]. 메타분석 결과 또한 부모참여와 학업성취 간 밀
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16, 17].

부모 참여는 학업성취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정서 
기능(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18] 및 웰빙
[19]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 참여의 증가는 문제행동의 
감소와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청소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부모 참여는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긍정적 정
서에 영향을 미치며[21], 자녀의 학교 관여를 매개로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22].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효능감
[23]은 긍정적 양육행동[24], 부모-자녀 상호작용[25], 
학습케어[26], 학교적응[27]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또한, 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8]. 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8].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한 종
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학교 참여에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의 학교 참여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자녀

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
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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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1,349 54.0
Female 1,148 46.0

Child’s 
age

9∼11 769 30.8
12∼17 1,728 69.2

Region
Metropolitan city 1,120 44.9

Small and medium city 1,164 46.6
Rural area 213 8.5

Family 
type

Two-parent 1,835 73.5
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662 26.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3)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전국의 만 18세 미
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2,497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학부모의 교육 참여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부모 교육 참여를 측정

하는 문항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였
다. 문항은 ‘학교운영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
거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을 관심있게 보고 가능한 경우 참여
한다.’ 등의 학교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30].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α=.893이다.

2.2.2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주 양육자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
다∼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아이
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나는 아이
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3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759이다.

2.2.3 학교생활 만족도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Likert 11점 척도(◯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⑪ 매우 만

족한다)의 1문항으로 확인하고 있다. 문항은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30].

2.2.4 학업성취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점수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지난학기(2018년 2학기)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1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3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930이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에 
기초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으며, 문항꾸
러미(item parceling)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모
형에 투입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둘째,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으며, 형태, 측정, 
구조 동일성 검증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2.0,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31].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 1,349명(54.0%), 여학생 1,148명(46.0%)이
며, 연령은 9∼11세 769명(30.8%), 12∼17세 1,728명
(69.2%)이다. 지역은 대도시 1,120명(44.9%), 중소도시 
1,164명(46.6%), 농어촌 213명(8.5%)이며, 가족 유형은 
양부모 1,835명(73.5%), 한부모/조손 662명(2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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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2 .744**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3 .691** .742**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4 .375** .295** .318**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5 .358** .288** .303** .626**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6 .482** .395** .383** .522** .541** 1 ㅤ ㅤ ㅤ ㅤ ㅤ ㅤ

7 .299** .240** .183** .238** .231** .280** 1 ㅤ ㅤ ㅤ ㅤ ㅤ
8 .278** .226** .198** .234** .254** .251** .464** 1 ㅤ ㅤ ㅤ ㅤ

9 .295** .277** .244** .218** .243** .238** .426** .689** 1 ㅤ ㅤ ㅤ
10 .317** .295** .273** .229** .258** .271** .449** .696** .741** 1 ㅤ ㅤ

11 .289** .248** .205** .234** .251** .265** .487** .771** .695** .718** 1  
12 .304** .279** .225** .229** .251** .259** .465** .720** .777** .718** .787** 1

M 3.30 2.92 2.96 3.27 3.31 3.41 7.04 7.04 6.61 6.66 6.90 6.78 
SD .78 .93 .96 .55 .57 .61 1.31 1.61 1.78 1.75 1.54 1.58 

Sk -.43 -.24 -.28 .27 .14 -.29 -.70 -.64 -.49 -.48 -.63 -.56 
Ku -.05 -.62 -.64 .28 .09 .15 1.56 .34 .11 .13 .68 .53 

* p<.05, ** p<.01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1), 2: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2), 3: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3), 4: parental 
efficacy(1), 5: parental efficacy(2), 6: parental efficacy(3), 7: school life satisfaction, 8: school achievement: korean , 9: school 
achievement: math, 10: school achievement: english, 11: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12: school achievement: science

Table 3.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2,497)

3.2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 차이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
다. 분석 결과(Table 2 참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학교 참
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 M SD 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Two-parent 1,835 3.25 .72 

16.00***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662 2.67 .83 

Elementary 
school students 952 3.28 .72 

9.48***
Middle/high 

school student 1,545 2.98 .81 

*** p<.001

Table 2. Mean comparison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by family type

3.3 기술통계 및 측정모형 검증
3개 잠재변인의 12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확보

했는지 확인한 결과(Table 3 참고), 왜도 .7∼.27, 첨도 
-.64∼1.56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2].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학
교참여, 부모효능감, 학업성취의 측정변인 간 정적 패턴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잠재변인(학교참여, 부모효능감, 학업성취)과 측정
변인 간의 관계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Table 4 참고). 분석 결과, (df=41, 
N=2,497)=556.697, p<.001, TLI=.961, CFI=.971, 
RMSEA=.071(90%신뢰구간=.066∼.076), SRMR=.035
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AVE 값이 .5 이상, CR 값이 .7 이상, 요인부하량
이 .5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AVE 값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
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33].  

3.4 구조모형 검증
Fig. 1과 같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간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적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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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AVE CR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1 1.00 .83 

.77 .9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2 1.03 .02 49.94*** .88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3 .84 .02 48.42***  .85 

Parental efficacy
Parental efficacy 1 1.00 .77 

.80  .92 Parental efficacy 2 1.06 .03 33.15***  .78 

Parental efficacy 3 1.04 .03 31.48***  .71 

School achievement

Korean 1.00 .84 

.50  .83 
Math 1.12 .02 52.19***  .85 

English 1.08 .02 50.93***  .83 

Sociology 1.00 .02 54.95***  .87 
Science 1.04 .02 56.41***  .89 

*** p<.001

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2,497)

*** p<.001
Fig. 1. Structure model

확인한 결과 (df=49, N=2,497)=606.423, p<.001, 
TLI=.960, CFI=.970, RMSEA=.068(90% 신뢰구간
=.063∼.072), SRMR=.034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 참
여는 부모효능감(=.538) 및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153), 학업성취(=.22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
도(=.244), 학업성취(=.25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회의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5 참고). 학부모의 교육 참
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
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
취에 미치는 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effect

b Bias-corrected 
95% CI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216*** .162∼.276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236*** .183∼.297

*** p<.001 

Table 5. Indirect effects

3.5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가구 유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Table 6 참고). 먼저 
형태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형태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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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Two-parent
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b  b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
.28*** .486 .273*** .528 .062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life satisfaction
.35*** .204 -.009 -.005 11.749**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achievement
.416*** .228 .187*** .108 4.957* 1

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692*** .233 .873*** .245 .743 1

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752*** .238 .899*** .269 .512 1

all strains 14.712*** 5

* p<.05, ** p<.01, *** p<.001

Table 7.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high 
school 
student   

b  b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

l efficacy
.3*** .54 .277*** .529 .832 1

Table 9.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49, N=1,835)=470.522, p<.001, TLI=.956, CFI=.968, 
RMSEA=.068, SRMR=.037, 한부모/조손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49, N=662)=221.482, p<.001, TLI=.951, 
CFI=.963, RMSEA=.073, SRMR=.039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df=98, N=2,497)=692.042, p<.001, TLI=.955, 
CFI=.966, RMSEA=.049, SRMR=.037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
일성 모형과 양부모 집단과 한부모/조손 집단 간 요인계
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검증을 진행하
였으며, [  6.572(p>.05)]로 나타나 완전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692.042
*** 98 .955 .966 .037 .049(.046∼.053)

Full metric 
invariance

698.614
*** 106 .958 .967 .037 .047(.044∼.051)

Structural 
invariance

713.316
*** 111 .960 .966 .038 .047(.043∼.050)

*** p<.001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셋째, 구조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완전측
정동일성모형과 양부모 집단과 한부모/조손 집단 간 경
로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차이검증을 진행

하였으며, [  14.712(p<.001)]로 나타나 구조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고).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 만
족도에 미치는 경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6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

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크기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8 
참고). 먼저, 형태동일성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49, N=952)=236.980, 
p<.001, TLI=.962, CFI=.972, RMSEA=.064, SRMR=.038, 
중/고등학생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49, 
N=1,545)=463.286, p<.001, TLI=.952, CFI=.965, 
RMSEA=.074, SRMR=.034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df=24, 
N=2,497)=700.254, p<.001, TLI=.956, CFI=.967, 
RMSEA=.050, SRMR=.03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10.721(p>.05)]. 셋째,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17.654(p<.01)](Table 
9 참고).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700.254
*** 98 .956 .967 .038 .050(.046∼.053)

Full metric 
invariance

710.975
*** 106 .959 .967 .039 .048(.045∼.051)

Structural 
invariance

728.629
*** 111 .960 .966 .046 .047(.044∼.051)

*** p<.001

Table 8.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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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life satisfaction
.271*** .156 .186 .117 .913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achievement
.517*** .295 .237*** .145 9.099** 1

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813*** .26 .731*** .24 .228 1

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469** .148 1.013*** .324 9.200** 1

all strains 17.654** 5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가
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인 특징
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조손 가정
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부모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9, 11, 12].

둘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가 되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
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효
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참여와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업성취, 긍정적 정서 기능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18, 28].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을 학교운영회 임원, 대의원 활
동 및 참여, 학교의 각종행사 참여, 학예발표회, 전시회 
등의 교내 활동에 참관, 비공식적 어머니의 모임 참여 등
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교육에 관
한 관심은 자녀의 학교 소속감, 학업적 내재적 가치를 높
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 동기, 학업적 유능감,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15]. 또한 부모 참여는 자녀의 긍정적 정서 기능[18] 및 
웰빙[19]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에 더 많은 지원 및 관여를 할 가능
성이 높으며[22 재인용]. 이와 같은 부모의 교육 관련 지
원 및 관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을 촉발하고, 학업적, 사회적 자기개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으로써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부모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
부모의 교육 참여는 학교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는 학교 참여를 통해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측면의 관계적 자원을 얻을 
수 있다[28].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34, 35]. 그리고 증가된 부
모효능감은 긍정적 양육행동[24]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
용[25]을 촉진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
취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 참
여를 통해 효능감 향상을 촉진하는 성취 경험, 사회적 모
델링, 언어적 설득[36]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집단 분석 결과, 가족 유형에 따라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부
모의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학부
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모
두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 
참여를 통해 한부모/조손 가정에 필요한 양육 및 교육 정
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높이
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통해 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
결 및 양육·교육 관련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부모효능감 향상을 이끌 필요가 있다. 

넷째, 다집단 분석 결과, 학교급에 따라 경로계수 크기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초등학생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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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중/고등학생 집
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
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직접적 학업 지원 
및 관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
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중/고등학생의 경
우 초등학생보다 부모효능감에 기초한 긍정적 양육행동
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단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 참여는 고등
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중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
터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부모 참여를 가정 참
여와 학교 참여로 구분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후속 연
구에서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가정 참여와 학교 
참여가 학부모 양육 특성 및 자녀 적응에 차별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얼마나 지지적으로 
여기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
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에 따라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Myers와 Myers(2015)는 1∼12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유형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9]. 정
제영과 정예화(2015)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교육
적 관여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김
소영과 진미정(2015) 또한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급에 따라 학부
모 학교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서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

의 교육 참여 수준이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
교급을 고려하여 교육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경
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촉진할 수 있
는,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부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부모-학교 소통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세리 외(2016)[28]의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학
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 학부모가 교
육 참여를 통해 부모효능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받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
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
업성취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이다. 이는 한부모/조손 가정의 학부모가 교육 참여
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맞춤형 도
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 및 자녀 특성에 차별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 유형 및 학교급의 
특징을 고려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증진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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